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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조 혜 자
†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

상의 한 이유가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관계역할 때문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과

거와는 달리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정관념적인 여성역할을 거부하고, 경제

활동과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사적인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여전히 가사와 양육 등 사회가 처방한 성 역할이다. 여성에게 자신보다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처방하는 성 역할은 여성의 결혼 만족도나 자

아감, 직업역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결국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

에 묶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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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애정 공동체이며, 세상에서 지친 개

인들이 안식을 얻는 피난처이고 보금자리라고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 배경에는 애정

을 베풀고 자신을 희생하는 보이지 않는 여성

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당연하게 수용되어

왔던 이런 가족의 이미지에 대해, 이제 여성들

은 “누구를 위한 피난처이고 보금자리인가?”라

는 물음을 묻게 되었다. 교육받고 의식화된 여

성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무

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참여

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형태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혼인

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92년에는 천 명당 9.6명의 혼인율이

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7.0명으로, 2003년도에

는 6.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혼율은 92년도에는

천명당 1.2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5명으

로 두 배 이상이 늘어, 혼인율에 대한 이혼율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OECD 국가 중 2위라

고 한다. 이혼율의 증가는 한 부모 가족의 증

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15년 이상 산 부

부들의 이혼율이 92년도에는 15.7%에 불과했

으나 2003년도에는 32.7% 이다). 이혼의 유형

에도 변화가 있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여성

들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는 여성들이 이혼의 주체가 되어 이혼을 요구

하는 경우가 62.8%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저 출산 현상으

로, 인구 고령화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

라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낳은 자녀수는

1.19명으로,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도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 평균인 1.6-1.7

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

령층 비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2000년에 고령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

회인데, 2018년에는 고령인구 14% 이상의 고

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20% 이상의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다가(2005년에는 6세

-21세의 학령인구가 21.8%이지만, 2050년에는

10.8%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 점차 생

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

용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환자 수 감소현상

은 앞으로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대 학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직업과 경제생활의 패

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결혼 기피나 출산기피현상은 나아지는 것 같

지 않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기

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생태학적, 사회적, 제도적인 차원의 여러 이유

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가지 이유를 한국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처방되는 성역할인 관계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성 고정관념과 가족 내 성역할

결혼과 더불어 남녀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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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가족은 가장 사적인 공동체로, 가장

편안하고 의미있는 친밀한 관계이다. 그러나

가족은 가장 사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개인이 맡아야 할

역할은 그의 능력이나 개성을 따르기보다는

사회적인 기대, 규범을 따르고 있다. 우리의

내외법에 따르면, 남자는 바깥 역할을 맡아야

하고, 여자는 안 일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은 오랜 세월을 이어져 오면서, 성

고정관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접해온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

화되어, 이것을 어기는 경우 본인에게는 죄책

감을 불러일으키고, 타인들은 그를 정죄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가 소지한 것처럼 보이

는 특성들에 대한 믿음의 집합으로서(Deaux &

LaFrance, 1998), 그 타당성과 진위와는 상관없

이 남녀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켜 추론

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Ashmore, 1987), 그러한

특성들을 개인에게 처방하여 강요할 수 있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념의 구성요인

으로 특성, 역할, 직업, 신체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중 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남

성의 도구적(instrumental)이고 주도적(agency)인

특성, 여성의 표현적(expressive)이고 공동체적

(communal)인 특성으로 요약되어 왔다. 여성의

역할은 부드러움, 양육, 동정과 같은 여성적인

성격특성과 연결된 역할로 가정을 돌보는 것

이며, 남성의 역할은 경쟁심과 공격성, 독립성

과 같은 남성적 특성과 연결된 경제적 역할로

정의되어 왔다.

남녀 역할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인간생

식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

어진다. 아기를 생산하고 기르는 여성들은 아

동에게 생식투자를 하면서 정서적 역할을 맡

게 되었고, 생식투자에서 자유로운 남성들이

과제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9). 역할분화는 어떤 집단에서 개인들

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써, 집단에게 부과된 과제를 완수하는 것과 동

시에 구성원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Forsyth, 2001). 따라서 역할은 다

양하게 분화될 수 있지만, 크게 과제역할과 정

서적 역할로 묶어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분화

가 가족 내에서도 일어나 남성들은 과제 역할

을, 여성들은 정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맡는 역할은 초기에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점차 역할이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개인이 가진 특성

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내용은

다른 고정관념과는 달리 기술적인 메시지보다

는 처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사회적 배열

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적

고정관념은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의 행동

과 능력, 선호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 이

미지에 맞추어야 마음속의 기준(anchor)으로 작

용하는데 그치지만, 처방적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

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작동하는 울타

리(fence) 역할을 하게 된다(Fiske, 1998). 특히 가

족 내의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내용은

다른 영역의 고정관념보다 더 처방적인 내용

들로서,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

고, 여자는 살림을 잘 하고, 아기를 잘 기르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내용들은 점

차 사회가 바뀌고 젠더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

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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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교육받은 여성들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여

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여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방희정과 조혜

자(2004)는 남녀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성

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을 6점 척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

으로 여자 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은 남자 대

학생들에 비해 낮았고, 특히 자신이 속한 여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을 뿐 아니라 여성

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남성에 대

한 고정관념과 그중 남성역할에 대한 고정관

념은 비교적 높았다. 한편 남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이 높았지만 특히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았다. 즉 남성들은

남성 역할의 책임을 느낄 뿐 아니라 여성들에

게도 성 고정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 역할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해

서는 성 고정형적인 기대를 하지만, 여성 집단

에게 처방되는 여성역할과 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은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황은(2004)은 1991년

도와 2002년도의 남녀 대학생의 가정 내 성역

할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여자 대학생들의 태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태

도보다 더 진보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자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난 태도의 영역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공

유와 남편의 가정역할 참여에 대한 영역이었

다. 즉 지난 10년 동안 남성들보다는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변

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족 내 성역

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지되고 처방되고 있

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남녀 모두 남성에 대

한 고정관념이 높고, 특히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방희정, 조혜자(2004)의 연구에서

나, 황은(2004)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가사참여에 대해

서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에

대해서는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외집단인 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에 반영되어 성역할 고정

관념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학벌과 경제력을 가진 남

성들을 선호하고, 남성들은 아름답고 착한 여

성들을 선호한다. 결혼중매 기관들의 점수기준

이나 결혼 경사도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Fiske 등(2002)은 고정관념은 두 차원

에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따뜻함(warmth)차원이라고 지적한다.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따뜻함은 집단간 경쟁이냐 협동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성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여

성은 착하지만 무능한 집단으로, 남성은 유능

하지만, 여성보다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

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나

따뜻함 차원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

고, 처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처럼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이 경쟁적

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때, 지

배집단은 자신들의 우수한 능력과 자신들이

책임져야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종속집단에

게 따뜻함 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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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

1991년도 1995년도 1998년도 2002년도

가정과 관계없이 16.7 24.7 30.4 40.2

결혼전, 자녀성장후 24.6 35.8 27.6 26.2

자녀성장후 23.9 16.1 14.0 13.4

결혼 전까지 17.8 11.3 10.3 4.4

가정에 전념 17.0 12.1 8.5 4.4

자료: 통계청(2003),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

<표 1>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

여성 취업률 남성 취업률

2003년 61.8 67.1

2000년 53.3 58.6

1995년 59.3 77.2

1990년 47.3 70.5

자료: 교육부(2004), 교육 통계연보

고정관념을 요구하게 된다(Fiske, 1998). 이러한

주장은 가족구조에 적용시켜 설명해 볼 수 있

다. 배우자의 선택이 남성들의 능력과 여성의

외모나 호감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면, 결혼 후

가족관계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책임져야 하

는 남성들이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역할을 여

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도 모른다.

그러나 남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역할을 강조하고 능력있는 남성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자아실현을 포기하고 고

정관념적인 성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앞의 연구들에서도 여대생들은

남성의 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외모에 대한 고

정관념은 수용하지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거부하고 있었다. 게다가 현실적

으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리면서, 여

성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 취업의 기회와 전망, 적성을 고

려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길임주, 한대동,

2004).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과 교육부의 조사결과

들 역시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높

아지면서, 의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점차 높아져, 1985

년도에는 대학졸업생중 37.0%만이 여성이었지

만,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42.0%, 2003년

에는 48.8%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04). 즉

남성과 거의 동수의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공부하는 목

적도 달라져, 2000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기대교육 목적은 37.8%가 좋은 직장

을 얻기 위해서이고, 37.0%는 소질 개발을 위

한 것으로, 결혼을 잘 하고자 교육을 받는 여

성은 드물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는 대졸

취업률에 반영되어 나타난다(표 1 참조). 즉 과

거와 달리 여성들도 고등교육의 기회에 열려

있고, 여성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활

동에 참가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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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사분담 실태 (%)

부인이

전적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분담
공평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 분담

남편이

전적책임

1998년 44.9 47.1 5.7 2.0 0.2

2002년 37.9 51.0 8.1 2.5 0.5

20대 29.0 58.2 11.1 1.2 0.5

30대 40.7 50.9 6.7 1.4 0.4

40대 37.3 51.9 7.4 3.1 0.4

50대 36.8 49.9 9.0 3.6 0.7

60대이상 40.9 44.7 9.4 4.1 0.8

자료: 통계청(2002),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취업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 이전에

가정에서 성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절충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점차 여성들은 가정과 관계없

이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반응이 높아지

고 있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과거보다 기회에 열려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

아, 대졸 여성의 임금이 고졸 남성과 같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4). 아마도 이러

한 성 차별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경

제력있는 남성들을 선호하고, 결혼 후 여성들

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들이 가사에 참

여하는 비율은 세대별로 나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이다(표 3 참조).

게다가 남편들이 가사를 도와주는 노동 참

여시간은 매우 짧다. 한국 방송공사의 국민생

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2000년도에 금요일에는 13분, 토요일

20분, 일요일 32분이었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금요일 175분, 토요일 177분, 일요일 156분이었

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호감

은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으며, 연령이 낮을수

록 낮아진다. 여성부 조사(2004)에 따르면, 결

혼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여성 54.1%, 20대 남성 61.8%, 30

대 여성 59.1%, 30대 남성 67.7% 였다. 과거에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막혀 있을 때에

는 남성에게 온전히 의존해야 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는 안사람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

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 내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여성들에게 거

부당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여성의 가족내 관계적 역할

여성의 관계와 남성의 관계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수용해 온 가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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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이성애적 가족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성애적 가

족에만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의 전

통 가족과는 달리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에 3세대 가족이 22.1% 달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9.9%로 줄고, 대신 1세대 가

족은 17.1%, 2세대 가족은 72.9%로 핵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역할에서 해방되어 직업역할에 몰

두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

라도 친정 식구들 뿐 아니라 시집식구들과의

관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특

히 가족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맺

어진 가족 관계에서 여성들은 성 역할을 강하

게 처방받게 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관계적이고,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적해 왔다. 여성들

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

장함으로써, 성별 분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온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전통의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남성과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Erikson(1968)은 남녀 모두 동일한 발달단

계를 거치며, 자아의 강도 역시 남녀 구별이

없지만, 여성은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이라는

내적 공간을 가진 신체구조적 특징 때문에, 아

이를 돌보는 생물, 심리, 윤리적인 관여 등 친

밀한 인간관계가 정체감 형성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후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

자들은 신체 구조적 차이를 자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였지만, 여성들이 자아를

규정할 때 관계성을 근거로 정체감을 형성한

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Chodorow(1989)는 전

오이디푸스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대상 관계적

경험에 의해 남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분

리와 독립을 장려하므로 아들은 동성인 아버

지의 남성 역할을 지위동일시 하면서 독립해

가지만, 딸에 대해서는 분리된 인간으로 지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일 구체적으로 접촉하

기 때문에, 딸은 자아경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은 관계와 연합

위에서 형성되며, 엄격한 독립적인 자아경계보

다는 침투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며, 개

별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Gilligan(1982)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아감과

도덕성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돌봄과 연

결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많은 심리학자들

의 이론이 남성 중심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연결이고, 타인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는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양식이 주장되고 있다. Cross와

Madson(1997)은 자아는 역동적인 문화적 창조

물로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과 집합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해석 양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

인주의 문화라 하더라도 젠더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남성들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하고,

여성들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한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타인과의 분리,

자율성 유지를 중심원리로 하고, 자아정의에

자시의 내부적 습관, 기술, 그리고 태도를 근

거로 포함하고 관계는 자아정의에 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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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는 것이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타인과의 경계가 열려있고, 사회맥락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자아의 중요부분이 된다. 이런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 관계

유지이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아고양은 타인과

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친밀한 사람

과 조화를 이루고 돕는 기술과 행동,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 등이 관련된다.

Cross 등은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

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

보처리 양상에서부터 기억하는 양상, 동기, 정

서의 표현, 자기개방의 정도, 의사소통의 양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차는

바로 이런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입장에서 여성들은 남성

들보다 관계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항상적이

고 일관성있게 관계적 자아 정체성을 갖는다

고 보는 것이다. 즉 다분히 본질주의적인 관점

에서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관계적 경향성이

자아 정체성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

나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과 여

성 모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

냐에 따라 자아 정체성이 관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agly(1987)는 여성이

양육적이고 관계적이 된 것은 여성에게 주어

진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비롯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의 성분업은 임의

적인 것이었지만, 결국 남녀간에 현저한 사회

적 범주를 만들었고 그 속에 놓여 있는 남녀

가 다른 특성을 표현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즉

여성의 특성이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맡는 역할이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상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

라 남녀의 관계적 특성은 변화할 수 있고, 자

아 정체성 역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가족 속에서 여성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매우

고정관념적인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나면, 가족 내에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관계적

인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를 부르는 명칭

은 그를 규정하고, 역할을 할당하는 힘을 지닌

다. Butler(1993)는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호명되고, 불려지며, 의미 지워진다고 말

한다. 즉 아내나 어머니, 며느리는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 명칭들은 모두 젠더로 묶여지

고, 그 명칭에 속해있는 역할내용들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갖는 관계는 매우

사적인 관계이며, 특수한 의미있는 타인들

(specialized other)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사

적인 관계에서는 그 개인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들이 고정관념적인 특성들보다 우

선해서 작동하게 된다고 밝혀져 왔다(Fiske,

1994). 그러나 가족관계는 가장 사적인 관계임

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어머니, 며느리에게 기

대하는 특성은 성 고정관념적이다. 즉 사적이

고 친밀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은 사회가 규

정한 일반적인 법칙(generalized order)인 고정관

념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착한 여자” 처방을

받는 것이다. 여성들은 외모만 예뻐야 하는 것

이 아니라, 마음도 예뻐야 하고, 살림도 잘 해

야 하며, 시댁 식구들에게도 착해야 하고, 아

이도 잘 길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 고정

관념적인 관계적 역할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

도를 가진 전통적인 여성들에게는 문제없이

수용되지만, 진보적이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여

성들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김혜원, 김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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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와 조금숙, 조증열(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우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

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 반면, 보수적일

수록 안녕감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들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조차도

지배나 권위와 관련된 역할을 기대 받는다. 우

리 문화는 가족의 번영,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주의가 강하고, 그 배경에 상하 수

직관계,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존여비사상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적

인 관계 속에서도 남성이라는 사실은 이점이

크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사적인 관계는 공적

인 관계로 확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고,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가족구조는

성별분업체계를 바탕으로 남성들에게는 바깥

일을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성별

이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들

에 보다 많이 관여하고 가치를 두는 것이 또

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박수애와 조은경(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

성들은 주도성과 성취지향성, 가족에 대한 책

임, 의리를 남성의 역할로 중시하고 있으며,

주도성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Harter(1998)는 자존감은 자율성이 증가되고, 지

지집단을 많이 가질 때라고 지적한다. 남성들

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확장해 가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관심, 흥미와 관련하여 다

양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관

계의 폭이 확장되면서 지지기반이 넓어지며,

따라서 자존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물론 남성들의 성역할의 역기능도

존재한다.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의 일반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관계의 폭도 확장되지 못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위

태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중년 남

성의 경우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이 강할

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과 우울감이 높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박수애, 조은경, 2002).

어머니 역할

가족 구조 내에서의 성역할 강조는 자녀 출

생과 더불어 더욱 강해진다. 가사에 동참하는

남성들도 육아 문제에 오면 양육의 역할을 여

성에게 거의 맡기게 되는 것 같다. 여성개발원

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혼 남녀에게 양육

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냐고 물었을 때,

81%의 남녀가 똑 같다고 대답하지만, 정작 양

육의 역할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성개발원, 2003). 이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낳은 여성들은 자신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범주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아기를 낳은 여성들은 아

기가 자기 인생의 80-90%를 차지한다고 말한

다(조혜자, 미간행).

물론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한 후, 아기와 상

호작용하면서 얻는 기쁨은 매우 크다. 게다가

아기의 존재는 부모의 개인적 성숙을 이끌고,

보다 공감적이고 친밀한 애정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면서 심각한 개인

적 변화를 겪는다. 아기는 어머니들에게 기쁨

을 주지만, 분명히 긴장과 압력을 불러일으키

는 원천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

그만 아기를 혼자서 돌보아야 하는 경우, 어머

니들은 24시간 돌보는 일에 매달려 다른 일들

을 계획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아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여유가 생기기는 하나, 어머니들의

시간은 여전히 아기들에게 묶여있게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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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아기를 돌보면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지루

함과 좌절, 분노 등은 자기 인생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경험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상은 모든 사

건들을 아기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 이

상적인 어머니 상은 ‘아기를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어머니가 이를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따

뜻함, 배려, 관대함, 사랑 등의 다양한 즐거운

정서와 관련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쉬

우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믿게 만든다.

발달과 관련된 이론들과 연구들의 주된 관심

사 역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을 위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어머니 신화는 여성들에게 수많은 책

임과 짐을 지우고, 이상화하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덧붙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다.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쌓여가고, 모성

의 전문화(함인희, 1997)가 이루어지면서, 어머

니 역할은 이제 단순히 따뜻하게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화된 발달이론에 따라 적

절하게 아기들에게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해 주어야 하며, 아동의 욕구를 잘 읽어내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의 사회는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려야 하는 치열한 경쟁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기 아이가 20%에 속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릴 때

부터 치열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

러면서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가 아기들의 삶

을 망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으로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기는 좌절과 분노, 긴장 등을 경험할 수 있

다. 그러나 어머니를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두므로, 정체성을 위협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렵다. Nicolson

(1998)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양가

적인 감정을 고립이나 분노와 같은 용어보다

는 적응의 실패나 우울 같은 용어로 설명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상반된 감정 사이

에 갈등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안정되고 사랑을 기초로

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배후에는 많은 여성들

의 희생과 불평등한 역할들이 존재해 왔다. 식

구들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욕구는 무시하고,

당위적인 어머니 역할을 기대한다. 어머니는

식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적

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위로하

고 격려하며 보살피고 돌보는 정서적인 일들

도 수행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감

독하고 관리하며 많은 시간을 헌신한다. 해야

한다. 어머니가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한

다면, 적어도 다른 여성을 대타로 그 자리에

있도록 해야한다. Kristeva(1981)는 그래서 여성

의 시간은 순환적이며, 역사에서 밀려난 시간

이고, 장소적인 시간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여성 고정관념과 관련

된 종속적인 역할에 묶이게 되면 자율성은 약

해지게 된다. 그 결과, 결국 자신의 성장은 저

해되고 자존감은 약화되고, 관계의 폭이 좁아

지면서 지지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

나 여성들의 관계는 가족과 관련된 사적 관계

가 대부분이며, 지지적인 관계의 수가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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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생활 만족수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배우자와의 관계
남자 40.7 25.3 29.4 3.2 1.4

여자 28.5 27.0 34.2 7.1 3.2

자녀와의 관계
남자 42.0 28.5 25.7 3.3 0.6

여자 36.7 31.3 27.4 3.9 0.7

부모와의 관계
남자 33.7 27.4 34.0 3.9 1.0

여자 31.6 29.4 34.7 3.5 0.7

배우자부모와의관계
남자 28.8 24.1 42.0 4.1 1.0

여자 21.0 23.2 43.3 9.4 3.2

자료: 통계청(2003),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어 있고, 이렇게 관계의 폭이 좁을 때에는 부

정적인 상황을 당면할 때 대안적 완충통로를

찾지 못하고, 그 경험에 모든 주의를 빼앗겨

우울증 등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심리적 경험

이러한 관계적인 역할들 때문에 결혼 생활

의 여러 관계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경

험은 매우 다르다. 표 4에서 보듯이, 남성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40.7%는 매우 만족하고,

전반적으로 69%가 만족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28.5%에 불과하고, 전반

적으로는 55.5%가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을 Bernard(1972)는 His marriage와 Her marriage

라고 명명하면서, 남성들은 결혼에서 얻는 것

이 많지만, 여성들은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들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Grimmell(1998)의 사회갈등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성 역할이 세가지 기제로 개인의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는 젠더와 불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의 자기주장

의 억압이고, 둘째는 성역할과 관련하여 여성

들이 자기를 무시한 채(self-neglect) 타인을 돌보

는 행위이며, 셋째는 성역할을 잘 수행하는 다

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기평

가라는 것이다. 즉 이상적으로 성역할을 잘 수

행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오는 성역할 자기

괴리가 자신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Grimmell의 이론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성

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역기능들을 잘 설명해

준다. 조혜자, 최효일(1999)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긍정적인 여성적 특성들을 드

러내며, 가장 자신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시댁에서는 성 고정관념과 불일치하

는 행동은 금지하면서, 자기주장을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rter(1997)는 여성들은 관

계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반

영하지 않고 타인들이 긍정하는 견해들을 혼

합해 거짓자아(false self)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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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 중요한 타인의 요구는 자신의 진짜 모

습을 억제하고 타인이 듣고 보기 원하는 것만

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교전통이

강한 가부장적인 우리 문화에서, 여성들은 시

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억제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자기를 무시하고 타인을 돌

보는 행위는 공의존성(codependenc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 의존성은 1980년대에 소개된 개념

으로, 약물남용이나 알콜중독자의 가족들이 과

도하게 중독자들에게 매어달려 열중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족도 치료상황에 개입시켜야 한다

는 지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최근에는 일

반인에게도 적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특히 관

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현모양처, 효

부, 열녀 등의 개념으로 공의존성을 부추겨 왔

고, 공의존성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칭송 대상

으로 여겨왔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아의 중심에 자신보다 타인을 놓

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모성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모성이 전문화되면서, 많은 정보

와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양

육한 어머니 사례들이 신문을 통해, TV나 잡

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어머니 역할을 중심

에 두고 있는 여성들은 그런 어머니들과 자신

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가능

성이 높다. 더구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

나 빗나간 행동을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이 이

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사

회가 부추기는 이상적인 어머니 기준에 도달

하기 어려우므로, 잘못된 어머니로 평가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현대 산업화의 큰 변화는 가족과 시장의 변

화라고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변화 기저에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생활에서의 성역할 변

화가 자리한다. 높아진 교육수준과 능력을 바

탕으로 노동시장에 관심을 돌리는 여성들은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또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혼자서 떠맡으려는 남성들은 점차 줄

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성

별 분업이 공고한데,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성

들은 노동시장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다중역할을

담당할 때,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가? 이 문제는 두가지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

다. 하나는 결핍가설로서, 다중역할이 갈등을

야기하며 역할 과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았

다. 역할 과부하는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되며,

역할 갈등은 다중 역할들의 경쟁적인 요구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중 역할의 요

구들은 업무 중에도, 끝난 후까지도 심리 생리

적인 각성상태와 연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Lundberg, 1996). 그리고 두가지 다른 역할의

요구에 동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이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과제에 대한 흥미

나 감성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Williams,

Suls, Alliger, Learner, & Wan, 1991).

반면, 촉진가설에서는 다중 역할이 역할들의

어떤 부분에서 비롯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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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항하는 완충지(buffer)로 작용한다고 본

다. Cosby(1991)는 다중 역할을 갖는 것이 적어

도 세가지 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중 역할

에 제공하는 방해가 아닌 진정한 다양성은 강

한 심리적 안녕과 연결되고, 다중 역할은 다중

의 청중들, 즉 서로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어떤 나쁜 일을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sby의 관찰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

지되었는데, 다중 역할은 장수와 연결되며, 신

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자기 효율

성과 연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

의 갈등에 대항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며, 특히

도전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다중역할의 갈등

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Yoder, 1999).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주는 부담의 정도에 따라

다중역할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김혜원 등(1998)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지위, 임금, 피로 등이 심리적 경험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숙

(2000)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사무직이나 전문

직 직업을 가진 경우, 비취업이나 생산직에 종

사하는 여성들보다 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다중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의 수가 아

니라 역할의 질이나 기타 다른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Jenkins(1996)는 14년 추적 연구를 통

해 자기의 역할을 자율성으로 정의내리는 사

람들은 보다 전통적인 것을 답습하지 않고, 다

중 역할을 역할 갈등없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조금숙 등(2004)은 취업주부의 경

우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높고, 역할갈등이나 우울감을 더 적게 경

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직업역할

을 의미있게 바라보는 것이 여성들에게 다중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역할들을 다룰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기를 잘

기르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유능하게 직업 역

할을 다룰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역할

긴장을 덜 보고했다(Franks & Stephens, 1992).

다른 한편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역할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는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과 가족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 Simon(1995)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직업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을 면담한 결과, 직업과 가족 에 대한

의미가 각기 다름을 발견했다. 남성들은 경제

적인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중

요 부분이었고, 여성들은 자신의 일차적인 책

임은 가정이고 취업은 부가적 책임이라고 보

았다. 한경혜 등(2003)은 한국 성인 남녀의 직

업생활과 가족생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

아본 결과, 남성에게서는 가족에서 일로의 긍

정적 전이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에게서

는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가 높게 나타

났다. 즉 가족은 남성에게는 ‘편안하게 직장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영역이지만,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비

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역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

느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직업에서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생활이

방해받게 되고, 가족생활에서 많은 시간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생활이 방해받게 된다. 그

리고 두 가지 역할에 투자하는 시간의 총합이

클수록 일과 가족의 전반적인 갈등이 증가한다

(Gutek, Searle,& Klepa, 1991). 그렇다면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역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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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족역할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

므로 전반적으로 일과 가족의 갈등이 더 높을

것이다. 특히 양육은 어떤 시기에는 더 요구적

이다. 우리의 경우, 육아시설의 부족으로 양육

의 짐은 여성의 몫이고, 아이가 어릴 때에는

시간 때문에 오는 갈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아이가 커 가고, 정보가 필요해지면 점차 유능

성의 문제 때문에 겪는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교육열은 높고,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연대하거나 좋은 정

보를 나눌 기회가 적어, 어머니 역할을 유능하

게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점차 세상은 바

뀌어 가고 자신의 직업역할을 가족보다 더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늘

어가고 있다. 여성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빠르

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가족 내의 성역

할과 남성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느리

게 변화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아동발달과 관련

된 이론들은 부모에게 양육의 짐을 더욱 무겁

게 지우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역할이

나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역할 갈등을 예상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가족 내의 성역할이 달라지지 않

고,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주지 않으면

서,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에게만 가사와 양육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기

피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은 나아지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

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되고 있는 것

은 가족 내의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일 가능성

이 있다. 결국 인간은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가족을 구성할 것

이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 변화하고 적응해 갈

것이다.

최근에는 관계 속에서의 배려와 돌봄은 21

세기에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여성적 가치

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자율

성을 상실한 관계 속에서 여성들에게만 일방

적이고 종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배려와 돌봄은

많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낳았고, 여성들의 결

혼과 출산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미래사회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이

남성은 자율성과 독립을 가지며, 여성들은 연

결성과 민감성을 갖는 것으로 강조해 왔지만,

이는 여성들이 살면서 맺었던 관계가 가족에

한정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왔던 현상이었을 수 있다.

이제 사회가 변화해 가고 여성들의 사회참

여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은 자신을 규정할 때

개인적인 가족관계 역할로 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사회 속의 다양한 역할로 자신

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여성들

에게 폐쇄적이었던 공적인 기회의 문이 열리

고, 능력이 신장되면서,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희생과 봉사로서의 돌봄은

점차 거부하고, 새로운 역할과 지위, 파워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선택해 나가고 있

는 것이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여성들에게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왔다면,

이제는 이분법적인 영역을 해체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적 영역인 가족을 보호하

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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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맡기던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맡아, 더욱

과학화된 방법의 발달공학을 적용한 공교육

제도를 구축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렴한 비

용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양육이

나 성역할에서 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능력

을 키워가고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결

혼기피, 출산기피의 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것

이라고 믿는다.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율성을 잃지 않

으면서 서로서로 배려가 필요한 시대이다. 가

족 안에서도 젠더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역할

을 나누어 담당하고,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잃

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키워가도록 서로 격려

하고 지지하면서 돌보고 서로 힘을 길러가게

된다면(empowerment), 결혼 기피나 출산거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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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son of Korean women's avoidance tendency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Gender role stereotype

Hyeja Cho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a hypothesis that a recent trend on the part of Korean women to

avoid marriage and child-bearing is due to the way how Korean women perceive women's

role in Korean family. Many Korean women, as they are more educated, tend to reject

many traditional women's stereotypic roles and try to participate in economic fields and

other public sectors. Yet in family, the most private community, most women are expected

and to fulfill stereotypic roles like house keeping and child rearing, and many women are

limited only to these roles. Women's stereotypic roles to care other family members more

than herself and to live relation-centered life affected women negatively in the way how

women feel toward marriage, job performance and most of all self esteem. This network of

women experiences enforce women to behave as they do in avoiding marriage and

child-bear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loosen women's

stereotypic roles and to empower women to live an autonomous life with human dignity.

key words : avoidance of marriage, low birth-rate, gender-role stereotype, relational role, mo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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